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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ssess dementia awareness and educational needs among elderly care facility workers and to explore their experiences in caring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through a mixed-methods approach. 

          

          
            Methods
            From May 1 to 31, 2023, 311 workers from dementia-related institutions in S City participated in a survey. Following the quantitative phase, 10 individual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to further explore their experiences and need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5.0, and thematic analysis was applied to qualitative data. 

          

          
            Results
            The average dementia awareness score was 0.83±0.13 (out of 12), with the highest correct response rate (93%) in the "prevention and t reatment" category. The most requested education topics included managing "agitation and aggression" and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wo main themes with five subthemes, capturing staff experiences in dementia care and their perceived educational needs. 

          

          
            Conclusion
            The findings highlight a strong demand for practical, structured training programs tailored to address behavior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challenges faced by facility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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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Statistics Korea, 2023),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주요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65세 이상치매 유병률은 10.3%(83.2만 명)에서 2050년에는 15.9%(302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치매는 뇌 신경세포가 대부분 손상되어 기억, 판단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 • 정신계 질환으로(Oh, 2009)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의 진단 기준이 흔히 사용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초기 단순한 증상에서부터 인지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치매 환자 문제행동 중 반복질문, 반복행동이 돌봄 제공자를 가장 힘들게 했으며(Choi & Kim, 2004) 특히 치매 환자의 공격적 행동, 망상 등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하여(Choi & Lee, 2021) 가족 돌봄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양부담감을 증가시켜 결국 가족 전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Kil & Cho, 2020) 가정에서 사회로 돌봄이 전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Kim, 2022).

        이처럼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 치료대책과 치매관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되었으며 5년마다 의무적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노화가 시작되는 장년층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제도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및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그에 따라 치매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숙련된 술기를 갖춘 인력이 요구되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각 분야의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로(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위생사, 기타 촉탁의사 및 관리원 등)(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노인복지 시설종사자는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에게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치매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et al., 2011). 그러나 이들은 전문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이수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과 전문 지식이 낮으며 치매노인 돌봄 경험이 미숙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이행 정도는 이상행동대처 보다는 신체적 건강 도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Noh et al., 2012)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증가하여(Hwang, 2019)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경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Kyoung et al., 2023).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치매지식, 인식과 태도, 돌봄 과정, 돌봄 경험 탐색(Park, 2018; Son, 2019)에 국한되어 있고 시설종사자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요구를 종합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과중한 상태로 업무 만족 수준이 낮고 노인에 대한 보호 제공 및 업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7). 이러한 업무 분담을 낮출 수 있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았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요구도와 치매 돌봄 질 개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자 측면이 아닌 공급자 측면에서 시설종사자의 업무의 질 향상과 치매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요구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인식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요구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 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인식 정도, 교육요구도와 돌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혼합연구의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사용하였다(Creswell & Creswell, 2017). 설명적 순차 설계는 양적연구결과를 통해 특정 현상이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연구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양적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인식도와 교육요구도를 확인하였고, 질적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요구도를 도출하였다.

      

      
        2. 연구대상
        양적연구의 대상자는 S시 관내 치매 유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로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대상자 311명을 선정하였다. 질적연구 참여대상자는 이상적인 참여자 규모로 알려진 6~10명의 기준에 따라 양적연구에 참여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치매 노인 돌봄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돌봄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포커스그룹 면담 참여에 서면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Morgan & Scannell, 1998).

      

      
        3. 연구도구
        
          1) 양적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과 치매교육 경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결혼 상태, 교육, 직업 유무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가구의 월 소득, 치매 교육의 경험 정도는 근무기간, 치매에 대한 지식 정도, 교육 참여 경험 및 횟수를 확인하였다.

          (2) 치매 인식도

          Lee 등(2011)이 일반인의 치매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치매 원인에 관한 지식 5문항, 치매 증상 및 진단에 관한 지식 3문항,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 2문항, 치매 환자 간호에 관한 지식 2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인식 수준의 측정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전체 점수 범위는 0~12점,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을 개발 당시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은 .57이었고, Kim과 Yang (2020)의 연구에서는 KR-20은 .6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3) 교육요구도

          시설종사자의 교육요구도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서 국·내외 문헌고찰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된 설문지로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항목은 치매의 의학적 이해 3문항, 정신행동증상의 이해 2문항, 정신행동증상의 구체적인 대처방법 12문항, 정신행동증상의 일반적인 대처방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문항은 교육받고 싶은 내용의 중요도 및 요구도로 구분하여 전혀 중요(필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필요)하다(4점)의 4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별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의 중요도 및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2) 질적연구 도구
          (1) 포커스그룹 면담

          포커스그룹 면담 질문지는 공동연구자들이 양적연구에 활용된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노인 돌봄 경험과 교육요구도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연령, 근무경력 및 직종 등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치매노인 돌봄 경험은 어떠한가요?”, “치매노인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치매노인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교육, 정책, 제도 변화 등)는 무엇인가요?”, “치매노인 돌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1) 양적 자료수집
          본 연구는 S시 치매관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S시 인구구조와 자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회 •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S시 치매관리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연구자료를 이차 분석하여 양적연구자료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S시 관내 치매 유관기관의 시설종사자에게 훈련받은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질적 자료수집
          질적연구자료는 양적연구에 참여한 시설종사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시설종사자를 2023년 7월 18일에 6명, 4명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의 근무기관 내 조용한 회의실과 비대면 줌 화상회의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회당 면담 시간은 약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질적연구 경험과 치매 관련 분야에 임상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이 반복되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을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A4 용지 90쪽 분량이었다.

        

      

      
        5. 윤리적 고려
        양적연구 참여자의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전 연구의 목적과 참여자의 권리, 연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 면담 진행 방식, 녹음진행, 예상 소요시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중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이 종료 된 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1) 양적연구 자료분석
          양적연구의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교육 경험 정도, 인식도, 교육요구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결과값에서 결측값은 평균대처(mean imputation) 방법으로 계산된 값으로 작성하였다.

        

        
          2) 질적연구 자료분석 및 연구의 질 확보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e (2006)의 주제 분석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전사된 자료의 의미와 개념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유의미한 진술문을 추출하고 추출한 의미 있는 문장을 상호 연결하여 보다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범주화하였다. 반복되는 패턴과 추출된 주제가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면서 이러한 과정 반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와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질적연구자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1985)이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과 신뢰 가능성(dependability)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현상과 연구방법론에서 전문가인 여러 교수에게 연구결과를 검토받아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분석된 주제와 하위주제들은 질적연구 전문가 1인과 연구참여자 2인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연구결과
      
        1. 양적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교육 경험 정도
          여성이 273명(87.8%), 50대 이상이 150명(50.5%)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 항목에서 ‘잘 알고 있다’의 가장 많은 응답으로 241명(77.7%), 치매 관련 교육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3명(66.3%), 지난 1년간 치매교육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은 22명(12.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mentia Education Experience
              (N=3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en
Women
              	38 (12.2)
273 (87.8)
            

            
              	Age (year)
              	≤39
40~49
≥50
              	103 (33.3)
50 (16.2)
158 (50.5)
            

            
              	Living with
              	Single†
Spouse with children, other
              	75 (24.1)
236 (75.9)
            

            
              	Education
              	≤High school
≥collge
              	105 (34.2)
206 (65.8)
            

            
              	Occupation
              	Nurse
Care workers
Nurse's aide
Social worker
Physical therapist
Other
              	1 (0.3)
45 (15.6)
3 (1.0)
135 (46.9)
102 (35.4)
27 (9.2)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ly)
              	≤199
≥200
              	189 (60.4)
122 (39.6)
            

            
              	Working period
              	＜3
≥3
              	154 (52.9)
137 (47.1)
            

            
              	Knowledge level about dementia
              	Aware
Uncertain
              	241 (77.7)
69 (22.3)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dementia
              	Yes
No
              	203 (66.3)
103 (33.7)
            

            
              	Number of dementia education experiences
(past year)
              	＜3
≥3
              	162 (88.0)
22 (12.0)
            

          

          
            
              M=mean, SD=standard deviation; †Divorced, unmarried, bereave, ‡Missing values are handled by mean imputation.
            

          

          

        

        
          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 인식도
          치매 인식도 총점은 12점 만점에 9.94점, 평균점수는 0.83±0.13점, 하위 항목의 치매 원인의 평균점수는 0.83±0.18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점수는 치매 증상 및 진단으로 0.69±0.20점, 가장 높은 평균점수는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인식으로 평균 0.93±0.21점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간호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는 0.92±0.1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mentia Awareness and Educational Needs of Participants
              (N=3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m
                	Need(yes)†
                	M±SD
              

              
                	n(%)
              

            
            
              	Dementia awareness
              	Total
Causes of dementia
Diagnosis of dementia symptoms
Treatment of dementia
Dementia care
              	9.94
4.16
2.07
1.86
1.85
              	
              	0.83±0.13
0.83±0.18
0.69±0.20
0.93±0.21
0.92±0.13
            

            
              	Understanding of dementia
              	Causes
Characteristics
Definition
              	
              	301 (97.0)
309 (99.1)
297 (95.0)
              	3.52±0.57
3.68±0.48
3.39±0.60
            

            
              	Understanding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Clinical significance
Definition of symptoms
              	
              	301 (97.0)
294 (94.5)
              	3.46±0.57
3.45±0.61
            

            
              	Characteristics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gitation/aggression
Delusions
Abnormal motor symptoms
Hallucinations
Depression/despair
Sleep/nighttime behavior
Irritability/anxiety
Anxiety
Appetite/eating habits
Apathy/indifference
Disinhibition (impulsive behavior)
Euphoria/elevated mood
              	
              	309 (99.9)
304 (97.7)
310 (99.7)
306 (98.4)
307 (98.7)
303 (97.4)
309 (99.1)
305 (98.1)
306 (98.4)
299 (96.1)
307 (98.7)
297 (95.5)
              	3.63±0.52
3.59±0.53
3.54±0.55
3.59±0.55
3.60±0.53
3.55±0.56
3.58±0.54
3.56±0.53
3.50±0.54
3.45±0.58
3.59±0.53
3.37±0.58
            

            
              	General management approaches for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Stres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y programs
Environmental arrangement
              	
              	306 (98.4)
309 (99.1)
304 (97.7)
307 (98.7)
              	3.62±0.51
3.67±0.50
3.57±0.54
3.52±0.54
            

          

          
            
              M=mean; SD=standard deviation; †Responded as necessary or above, missing values are handled by mean imputation.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 돌봄에 대한 교육요구도
          치매 돌봄의 교육요구도에서 치매의 이해 항목에서는 치매의 특성은 4점 만점에 3.68±0.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행동증상의 이해 항목에서는 임상적 의의가 4점 만점에 3.46±0.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행동증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대처방법 중에서는 ‘초조/공격성’이 4점 만점에 3.63±0.52점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았다. 정신행동증상의 일반적인 관리와 접근방법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항목이 3.67±0.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질적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포커스그룹 면담에 참여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대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4명, 60대가 1명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6명, 고졸이 4명이었으며,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5명, 생활지원사가 3명, 요양보호사가 2명의 순이었다. 근무경력은 3~5년 미만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이 4명, 3년 미만이 1명의 순이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

            
            

          

          
            
              
                	Participant
                	Gender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Work experience
              

            
            
              	A
              	Female
              	40s
              	University
              	Social worker
              	6 years 7 months
            

            
              	B
              	Female
              	50s
              	High school
              	Care manager
              	9 years 6 months
            

            
              	C
              	Female
              	40s
              	University
              	Social worker
              	3 years 7 months
            

            
              	D
              	Female
              	40s
              	High school
              	Social worker
              	3 years 4 months
            

            
              	E
              	Female
              	50s
              	University
              	Social worker
              	4 years 6 months
            

            
              	F
              	Female
              	40s
              	University
              	Social worker
              	2 years 8 months
            

            
              	G
              	Female
              	50s
              	University
              	Care-giver
              	12 years 7 months
            

            
              	H
              	Female
              	60s
              	High school
              	Care-giver
              	3 years
            

            
              	I
              	Female
              	40s
              	University
              	Care manager
              	3 years 6 months
            

            
              	J
              	Female
              	50s
              	High school
              	Care manager
              	3 years 6 months
            

          

          

        

        
          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과 교육요구도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요구도 도출을 위한 참여자 10명의 포커스그룹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개의 주제 모음과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Categories
                	Sub-categories
              

            
            
              	Challenges in dementia care
              	• Lack of knowledge and bias regarding dementia.
• Difficulties in managing unpredictabl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 Emotional transference and the psychological burden experienced during the caregiving process.
            

            
              	Educational needs in dementia care
              	• The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focused on understanding dementia and managing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 Demand for a psychological stress management and a support system for caregivers.
            

          

          

          (1) 주제모음: 치매노인 돌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정서적 부담을 직면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치매에 대한 편견과 지식 부족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해 조기 개입이 늦어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을 관리하면서 종사자들은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① 주제: 치매에 대한 편견과 지식 부족

          참여자들은 치매에 대한 편견과 지식 부족으로 대상자들의 초기 증상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조기 개입이 지연되어 증상이 악화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치매의 초기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치매 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치매는 정신적 신체적 이상 증세가 보이는 호전은 가능하나 완치는 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요.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힘든 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D)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나이 먹어서 안 걸렸으면 하는 병이고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G)
평소에는 멀쩡하였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초기 증상을 더 잘 알았더라면 더 빨리 조치를 취했을 텐데, 검사를 거부하시다가 그 사이 급속도로 나빠지셨죠.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좀 많이 속상했죠.(참여자 J)

          ② 주제: 예측 불가능한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심리증상으로 정서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돌봄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한 종사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물건이 없어져서 경찰을 부르는 일이 참 많아요. 계속 반복돼서 돈이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신고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으시고... 대부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어르신들이 치매라는 걸 알아도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는 어르신들도 있고 남자 어르신들이 특히 성적인 게 되게 심해서 목욕하면서 선생님 가슴을 아예 이렇게 터치하면서 조물딱 조물딱 만지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참여자 C)
어르신들과 약속을 잡는게 어려워요. 예전 얘기만 하지 현재 얘기 3일 전부터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해요. 방문해서 대화를 하면 정말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전 얘기만 계속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오늘 전화해서 11번, 10번, 9번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참여자 B)

          ③ 주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전이와 심리적 부담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의 돌봄 과정에서 대상자의 불안, 분노 등의 감정 기복이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면서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능력과 돌봄의 질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소진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르신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저까지 그게 전이가 돼요. 화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운다거나 그럴 때 감정이 전이돼서 때로는 많이 힘들어요.(참여자 H)
치매노인들은 환기를 시키는 걸 되게 불안해해요. 창문을 여는 걸 불안해하셔서 문을 계속 닫으세요. 한여름에는 너무 덥고 힘들죠.(참여자 A)

          (2) 주제모음: 치매노인 돌봄 교육요구도

          참여자들은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복잡하고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등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도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종사자들은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다.

          ① 주제: 치매의 이해와 행동심리증상 대응 교육 프로그램 필요

          참여자들은 치매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리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치매에 대한 이해, 진행 과정, 약물 관리,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등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다.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단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치매가 왔을 때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서비스 들어가도 가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인지 학습 같은 거를 잘 하지 못해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이용해서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참여자 E)
치매 초기 어르신들은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해요. 이런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I)

          ② 주제: 돌봄 종사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및 지원 시스템 요구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돌발적인 행동, 감정적 기복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상담과 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대처를 잘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어르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F)
종사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H)

        

      

    

    

  
    
      논 의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정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혼합연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종사자는 요양보호사가 6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의 근무 경력을 가진 종사자가 52.9%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77%보다는 낮았지만(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여전히 노인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 인력이 요양보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 후 응답자 중 66.3%는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1년에 3회 이상 치매 교육을 받은 경우는 12.0%에 불과했다. 특히, 시설종사자들은 연령과 학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된 지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Lee et al., 2021).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치매교육이 간호수행과 치매 환자의 행동관리에 긍정적 효과(Kim & Yang, 2020)를 보이는 바, 치매중증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 인식도는 83%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일반성인 1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6.2% (Park & Im, 2020), 유사한 도구로 요양보호사 6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66.4%(Ha & Jo, 2015)로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는 66.3%가 1회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으며 또한 지역별 치매 관련 홍보와 교육 기회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하위항목에서 ‘치매 예방 및 치료’ 항목(93%)이 가장 높았고, ‘치매 증상 및 진단’ 항목(6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서도 주제모음 1과 같이 시설종사자는 치매에 대한 편견과 지식부족을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진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수준이 타 연구대상자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스스로 치매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치매노인 돌봄 부담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Kil & Cho, 2020).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교육의 내용, 방법 등의 요구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교육적 전략을 계획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치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요구도는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노인의 ‘초조와 공격성’에 대한 대처방법과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다. 질적연구에서도 주제모음 2와 같이 시설종사자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돌봄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돌봄자의 정신행동증상 부담감이 높을수록 치매간호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돌봄 스트레스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Baek, 2020; Pinyopornpanish et al., 2022),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이해와 공격성 등의 특정 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처방안 제공과 심리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시설종사자들의 치매 증상에 대한 인식이 정답률 6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요구도에서는 치매 증상 이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커스그룹 면담에서는 치매 증상에 대한 이해, 공격적 행동 등의 행동심리증상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치매인식과 교육요구도의 불일치는 시설종사자가 치매 환자를 직접 돌봄을 접하면서 경험하는 현실과 이론적인 치매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치매전문교육은 이론 위주의 한정되고 반복적인 교육 컨텐츠라고 지적되고 있다(Jung et al., 2021). 실제적으로 치매센터 등에서 시설종사자 대상의 치매전문교육은 이론교육 약 480시간, 실무실습교육 약 35시간, 사례토의 등 120시간으로 대부분 이론교육에 치중되어있다(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9).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례 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치매 환자에 대한 태도와 간호실무능력 향상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돌봄 현장을 반영한 실습과정이 직무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Kim & Yang, 2020). 그러므로 치매 환자의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무 적용에 용이한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시설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과 교육요구도를 양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치매 돌봄의 어려움과 필요한 교육 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시설종사자의 직종, 교육 정도, 직군별 교육과정 및 돌봄 경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종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종사자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직종별 교육 필요를 충족시키고 치매 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정도와 교육요구도 및 치매노인 돌봄 정도를 파악하여 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혼합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종사자의 실무에 적합하고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제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치매노인의 돌봄 경험을 질적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 활용된 포커스그룹 면담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매노인 돌봄의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나 본 연구는 편의표본을 활용하여 대표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일반화된 결론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단위자료를 활용하여 시설종사자들의 다양한 직종과 교육 정도, 돌봄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설종사자의 특성별 교육요구도 확인을 위한 추가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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